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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G시의 어린이집 영아와 영아의 어머니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
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냉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
감은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과 통제는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넷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이었으며,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서는 접촉추구, 결속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of infant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mother’s interaction. The subject were 180 infant and their mother who wer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in G city. Data analysed with Pearson correlation,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howed tendency of normal level that mother’s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to infant, infant-mother’s interac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attachment of infant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s. Fourth, the mother’s 
attachment of infant and parenting efficacy has effect on the infant-mother’s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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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 정서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
현행동이 나타나는 영아기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
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
작용의 질은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사회, 정
서, 언어, 인지발달과 관련됨이 밝혀져 왔다[1,2].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반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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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Infant
boy 96(53.3)

girl 84(46.7)

m

o

t

h

e

r 

age

under 25 years old 2(1.1)

26years old~29years old 12(6.7)

30years old~34years old 83(46.1)

35years old~39years old 70(38.9) 

above 40 years old~ 13(7.2)

edu

cation

below middle school 5(2.8)

high school 35(19.4)

college  67(37.2)

university 57(31.7)

영아기에 맺어진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인간의 모든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3]. 

영아의 애착은 성인의 내적실행모델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Ainsworth 와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인지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부모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비롯한 양육의 특성이 부모 자신
의 자아형성과 실제 양육행동 및 영아의 직간접적인 발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4]. 영아기에 형성되
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의 애착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언어발달, 정서지능, 표현능
력,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아기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기존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영아 측면에 치중하여 
영아 주도적인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을 의
미하는 민감성을 제시하였다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
착은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결속이며, 종의 생존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헌신적
인 보호라 할 수 있다[6].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영아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강조되는 양육효능감은 영아의 심리 사회적 적응, 인지능
력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
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Bandura[8]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
시킨 것으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능력
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7]. 

그러므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도움을 
돕고,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9].

선행연구들[10,11]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
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
며,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유아기 자
녀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과 일
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의 인식에 더 
긍정적이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9]. 이러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양육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와

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 
중 하나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양
육행동으로 표출되는 영아-어머니 상호작용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
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
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

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

용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아

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G시의 어린이집 18개소의 
만 2세 영아반 180명 영아와 영아의 어머니이다. 연구대
상표집은 G지역 보육정보자료에 나타난 기관의 소재분
포를 보고 중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25개 기관을 
임의 표집을 한 다음 전화나 직접방문에 의해 원장과 교
사의 동의를 얻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수합이 완료된 18기관 만 2세반 28학급이 최종 선정되었
으며 영아의 평균 월령은 38.6개월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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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graduate school 16(8.9)

vocati

on

employment 89(49.7)

unemployment 90(50.3)

non-response 1()

2.2 검사도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검사도구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황현
주(200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머니 애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타당화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은 아이
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긍정적 정서 11문항, 신체적 접촉
을 즐기는 접촉추구 7문항, 기분이 좋이 않아도 아이에게 
따듯하게 대하는 온정을 나타내며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
이를 위해 일어나는 자기희생적 온정 9문항, 아이와 떨어
져 있으면 아이가 보고 싶은 근접추구(분리불안) 4문항,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 5문항, 아이와 한 몸 같
이 느끼고 아이의 미소에 반응하는 결속(일치성) 6문항, 
아이에게 별 느낌이 없고 무관심한 냉담 4문항, 아이를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아이 양육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감 3문항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영
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긍정적정서 
.97 접촉 .88, 자기희생적 온정 .75, 근접추구 .83, 보호 
.75, 결속 .79, 냉담 .75, 기대감 .63, 전체는 Cronbach’ a 
.93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검사도구 

본 연구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영숙
(2007)에 의해 제작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12]. 하위
영역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녀에
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영역 8문항, 양육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및 규범
의 지도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능력을 의
미하는 교육 영역 8문항, 부모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상황
이나 느낌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전반적 양육효능감 
영역 5문항,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의미하는 통제 영역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결
과 영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의사소통 
.81, 교육 .83, 전반적 양육효능감 .60, 통제 .44 이며 전체
는 Cronbach’ a .77이었다. 

영아-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검사도구 

본 연구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는 Abbott Shim & Sibeiy(1987)에 의해 개발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PECP)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수빈(2004)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3].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되었으나 본 연구대상인 만 
2세반 영아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사한 문항내용 5문항을 
삭제한 후 유아교육 현장전문가 2인과 유아교육 교수 1
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도구는 긍정적 상호
작용 5문항, 양육자의 언어모델링 4문항, 사회적 상호작
용 증진 3문항, 양육자의 긍정적인 태도 4문항, 민감한 
반응 11문항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다시 산출한 결
과 영역별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는 긍정적 
상호작용 .79, 언어적모델링 .74,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66, 긍정적 태도 .59, 민감한 반응 .75, 전체는 Cronbach’ 
a .90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할 도구의 적
절성 및 문제점,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예비
연구는 2012년 7월 19일에서 7월 20일까지 본 연구 대상
이 아닌 2곳의 만 2세반의 영아와 그 어머니 1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문장이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연구대상으로 표집 된 18개 어린이집 만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담임교사들이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
지 2주간에 걸쳐 가정통신문과 함께 질문지 210부를 배
포하고 직접 회수 한 결과 198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것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18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및 양육
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착 및 
양육효능감의 예측변인을 알아보고자 다중공선성을 진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2013

2730

infant-mother’s 

interaction

maternal attachment

positive

interactions

mother’s

verbal modeling

mother’s

positive attitude

promotion of 

interactions
sensitive reaction total

positive emotion .373*** .327*** .236*** .287*** .362*** .405***

contact

pursuit
.508*** .472*** .395*** .455*** .532*** .598***

kindliness of self-

sacrifice
.295*** .287*** .446*** .299*** .458*** .457***

closest

pursuit
.275*** .217** .164* .216** .295*** .304***

protection .384*** .405*** .391*** .364*** .490*** .518***

solidarity .396*** .463*** .447*** .399*** .538*** .568***

indifference -.403*** -.251** -.319*** -.189* -.278*** -.366***

expectation .298*** .308*** .225** .193** .358*** .362***

total .442*** .448*** .412*** .411*** .549*** .578***

**P<.01, ***P<.001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 

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영아-어머
니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애착, 양육효능감의 변량팽창계
수(VIF)는 1.05～2.53의 범위를 나타냈다. 변량팽창계수
가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14]이를 넘지 않아 독립변인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심각한 다중공
선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
과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종속변인으로 넣고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넣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경향성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2와 같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의 평균[3.19(2.67), 
3.08(2.77), 3.03(2.09)]로 보통 이상인 것을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tendency of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interaction

variable M SD

maternal

attachment 

positive emotion 3.57 4.33

contact pursuit 3.53 3.11

kindliness of self-sacrifice 3.41 3.70

closest pursuit 3.41 2.08

protection 3.25 2.29

solidarity 3.34 2.44

indifference 1.62 2.10

expectation 3.38 1.31

total 3.19 2.67

parenting 

efficacy

communication 2.99 2.88

education 2.78 3.34

general parenting efficacy 2.94 2.00

control 3.61 2.84

total 3.08 2.77

infant-

mother’s 

interaction 

positive interactions 3.10 2.35

mother’s verbal modeling 3.10 1.70

mother’s positive attitude 2.91 1.66

promotion of interactions 3.01 1.33

sensitive reaction 3.05 3.40

total 3.03 2.09

3.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

니 상호작용의 관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3와 같이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578, p<.001).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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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mother’s 

interactions

parenting

efficacy

positive

interactions

mother’s

verbal modeling

mother’s

positive attitude

promotion of 

interactions
sensitive reaction total

communication .494*** .491*** .489*** .437*** .555*** .623***

education .348*** .407*** .394*** .353*** .401*** .471***

general parenting efficacy .390*** .404*** .338*** .464*** .473*** .518***

control .305*** .430*** .368*** .372*** .376*** .452***

total .512*** .587*** .542*** .538*** .601*** .691***

***P<.001

[Table 4] Th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efficacy and infant-mother’s communication

높게 나타났으며(r=.549, p<.001),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이 가장 낮은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411, p<.001).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중 냉
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r=-.366,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r=.373, p<.001). 접촉
추구(r=532, p<.001), 자기희생적 온정(r=.458, p<.001), 
근접추구(r=.295, p<.001), 보호(r=.490, p<.001), 결속
(r=.538, p<.001), 기대감(r=.358, p<.001)은 모두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냉담은 긍
정적 상호작용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r=-.403, p<.001)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중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
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가 높으면 긍정적 상호작용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
정, 근접추구, 보호, 결속, 기대감이 높으면 민감한 반응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냉담이 높
으면 긍정적 상호작용은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

작용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Table 
4과 같이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691, 
p<.001). 특히 양육효능감 전체와 민감한 반응은 정적상
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 .601, p<.001). 의사소통영
역은 영아- 어머니 상호작용 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623,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의사소통(r= .555, p<.001), 전반적 양육효능감(r= 
.473, p<.001)은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r= 407, p<.001)과 통제(r= .430, p<.001)는 양육자

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

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민감
한 반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민감한 반응이 높고, 교육과 
통제가 높으면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4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과 어머니의 애착의 영향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정적인 영향
력은 38.6%를 설명하고 접촉추구는 16.3%를 추가하고, 
통제는 26%, 결속은 17%,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13%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60.5%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접촉추구, 통제, 결속, 전반적 
양육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영아
-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를 통
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양육효능감, 영아-
어머니 상호작용은 보통이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보통이상이었던 [15]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아-어머니 상호작
용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로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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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ads.R2 F

infant

-

mother’s

interactions

constant 38.368
.389 .386 112.909

***

communication 1.833 .624

constant 19.508

.554 .549 109.492
***

communication 1.397 .476

contact pursuit 1.182 .432

constant 20.043

.582 .575 81.257
***communication 1.253 .427

contact pursuit 1.075 .393

control .466 .182

constant 16.562

.601 .592 65.570
***

communication 1.151 .392

contact pursuit .837 .306

control .419 .163

solidarity .618 .178

constant 14.651

.616 .605 55.487
***

communication 11.003 .341

contact pursuit .731 .267

control .383 .149

solidarity .623 .180

general parenting efficacy .662 .145
***
P<.001

[Table 5]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attachment on infant-mother’s interactions

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양육 행동의 실천을 강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어머니 상호
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
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냉담은 영아-어머니 상호작
용 전체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영아에게 
느끼는 애착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애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모의 적극적 참여나 자극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는[6,14]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어
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게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반면 냉담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부
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민
감한 반응과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교육과 통제는 양육

자의 언어적 모델링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
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양
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에게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
여줄 수 있으며, 교육과 통제 효능감이 높으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좀 더 많은 언어적 모델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10,14]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민감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일상생활에 더 민감
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및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내재적 특성인 양육효능감
이 외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기저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영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
그램에서는 어머니의 내재된 양육효능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 요구된다. 

넷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어머니의 초기 상호작용
과 영아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민감한 반응이 중요하다
는[2]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의사소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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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효능감
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통제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효과적인 대
처능력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해 영아-어머니의 상호
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가 영아 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 애착은 접촉추
구, 결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관
련 연구결과들[2] [7]과 같은 맥락으로써 어머니의 영아
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가 영아와 신체적 접촉을 즐기는 
접촉추구와 아이와 한 몸 같이 느끼고 아이의 미소에 반
응하는 결속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애착이 정서적 결속이라는 
이론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접촉추구와 결속을 지향하는 어머니의 애착
이 영아에게 좀 더 허용하고 반응적이고 더 민감하게 영
아에게 상호작용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아 양육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이 
영아의 입장에서 강조된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어머니
의 입장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결속인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어머
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양육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영아 2세만을 대상으로 하
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측
정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영아 전체에 대한 어머니의 애
착을 심도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린 연령의 
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
착과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높은 것은 어머니 자신의 
관점에서 영아에 대하여 느끼는 내재적인 성향이 외현적
으로 표출되는 양육행동 중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가 자녀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양육신념에 대하여 점

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부모교육프로그램 구
성시 어머니가 영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과 더불어 자신의 부모양육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신의 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되어 단편적인 면만을 측정되었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전문가의 관찰이나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 좀 
더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
효능감에 따라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느끼는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상호작용
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내재적인 특성인 애착과 양육효
능감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인 분
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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